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7

http://dx.doi.org/10.14400/JDC.2016.14.11.37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권피해 인식의 매개효과

이창식*, 박지영**, 장하영***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고구려대학교 아동노인복지학과**, 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ctimization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Chang-Seek Lee*, Ji-Young Park**, Ha-Young Jang***

Dept. of Child and Adolescent Welfare*, Dept. of Child and Elderly Welfare**, 
Dept. of Lifelong Education***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인권피해인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 554명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B군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일반적 특성 중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
였고 인권피해인식은 읍,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자아존중감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인권피해인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인권피해인식이 완전매개하였다. 끝으로 
학교폭력과 인권침해로 자아존중감이 저하된 학생들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하였다.

주제어 : 학교폭력, 인권피해인식, 자아존중감, 청소년,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ctimization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For this study, 554 adolescents were 
surveyed at B county of Korea from September to November in 2015.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out that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school level. And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ctimiz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regions. But 
self-esteem was not. Second,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human rights victimiza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And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were negatively correlated. Third,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ctimization was perfectly mediated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Lastly,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tudents with lower self-esteem due to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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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교폭력은 정부가 지정한 ‘4대악’의 하나로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1].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부적응으로 학업성취도 저하, 등교거부, 우울증 등의 후

유증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2]. 따라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적지 않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초, 중, 고등학생 중 지난 1년 

동안 욕설, 폭행, 금품갈취, 협박, 집단따돌림 등의 피해 

중 부적 영향을 단 하나라도 당했던 학생들은 전체의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학교급별로 보면 초

등학생이 11.1%, 중학생이 10.0%, 고등학생이 4.2%로 학

교급이 낮을수록 폭력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피해유형을 보면, 욕설이 33.9%, 금품갈취가 

16.2%, 집단따돌림은 11.4% 순이었다[3]. 이러한 비율은 

2006년의 17.3%, 2009년의 9.4%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2010년 이후엔 대략 10%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다[4]. 하지만 세계 주요 37개국 청소년의 학교 폭력 발

생률 중 우리나라는 여전히 9위를 유지하고 있고[5] 더군

다나 폭행유형의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정도에 있

어서 과거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4,6]. 따라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

나 아직까지도 관련 연구는 학교폭력 분야, 방법론 일부

분에 한정되어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침이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이기정 등의

[7] 연구에서는 학교 폭력 피해 중학생들이 다른 학생들

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김영미

[8]는 학교 폭력은 자아존중감 외에 스트레스, 우울증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염동문 외[14]의 연구도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고 만일, 학교폭력의 중복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아존중감이 크게 손상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8].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

면 학교 폭력 피해는 자존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자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인권에 관한 그릇된 가치관을 지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고등학생의 인권의식을 연

구했던 김도환[10]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피해의 

한 형태로 집단따돌림을 제시하였는데, 이처럼 집단적으

로 한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폭력 행위는 그 대상의 인권

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학

생들은 우울, 불안 등의 심한 후유증으로 인한 등교공포, 

자살까지 이어지는 등 인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었

다[2,11].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

은 다양한 형태로 인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따라서 본인

의 인권피해에 상당한 인식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끝으로 인권피해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일부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아동학대 같은 

인권침해 행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13], 청소년의 경우 학교 폭

력 피해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인권의식이 조절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14]. 또한 최근, 인권보장과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은 서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는

데, 긍정적 권리인식은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지만 

부정적 권리인식은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

다[15]. 따라서 인권피해인식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인권피해인식은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권의식이 폭력피해 경험의 주요

한 조절 변인임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경

험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권피해인식에

도 영향을 미치므로 폭력 피해 경험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인권피해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며, 이의 확인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자아존중감 증진

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관련 선행연구들은 폭력 피해 경험과 자아존

중감,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인권피해 간의 직접

적 효과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매개효과를 포함한 변인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인권피해인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연구문

제를 첫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인권피해인식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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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인권피해인식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로 설정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예방과 인

권을 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 입안에 함의를 제공할 것이

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청소년의 표집을 위하여 경상북도 B군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 9개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편의표집하였

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553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는 2015년 9월부터 11월에 이루

어졌다.

거주지별로 읍지역의 청소년이 190명(34.4%), 면지역

이 363명(65.6%)으로 면지역이 많았고, 성별은 남학생이 

306명(55.1%), 여학생이 248명(44.9%)으로 남학생이 상

대적으로 많았다. 연령 분포는 14-19세로, 평균 16.1세

(SD=1.59)이었고, 학교급 분포를 보면 중학생이 284명

(51.4%), 고등학생이 269명(48.6%)으로 비슷하였다. 끝으

로, 가족형태는 양부모인 형태가 458명(83.1%)으로 다른 

편부모 형태 51명(9.3%), 조손 가족, 시설 및 기타 42명

(7.6%)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2.2 연구도구

2.2.1 자아존중감

Rosenberg[16]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긍정적인 문항 5문항과 부

정적인 문항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부정적 문항

은 역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의미

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

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83으로 나타났다.

2.2.2 학교폭력 피해경험

Olweus[17]의 연구와 최근에 이루어진 학교폭력 실태

조사[3]를 참고하여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폭행, 언어 폭

력,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강제심부름, 사이버폭력, 성폭

력으로 세분하였고 지난 1년간 각 유형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2.2.3 인권피해인식

자신의 주관적인 인권피해인식을 직접 응답하게 하였

으며 “전혀 없다” 1점부터 “매우 많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 피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2.4 일반적 특성

학생의 성별, 학교급, 연령, 지역, 학교생활만족도, 학

업성취도를 측정하였다.

2.3 자료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 자아존중감 

및 인권피해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χ2 검정, t-test, 

ANOVA를 수행하였다. 또한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고 매개효과 검정을 위

하여 Baron과 Kenny[18]의 분석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Sobel's 

test[19]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 인권피해인식, 자아존중감 차이 

3.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청소년은 108명으로 전체의 

23.9%이었고 중복응답자는 43명(7.7%)으로 나타났다. 일

반적 특성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의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1>에 제

시하였다. 검정 결과 성별(χ2=.000, p>.05), 가족형태별(χ
2=.820, p>.05)), 지역별(χ2=.630, p>.05)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학교급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다(χ2=4.958, p<.05).

3.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피해인식 및 자아

존중감 차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피해인식과 자아존

중감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성별에 따라서 인권피해

인식(t=-1.148, p>.05)과 자아존중감(t=1.404, p>.05)은 차

이가 없었고 학교급에 따라서도 인권피해인식(t=-1.023, 

p>.05)과 자아존중감은(t=-.89, p>.05) 차이를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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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by general 
characteristics 

Human rights victimization Self-esteem

N Mean(SD) t, F, Duncan N Meand(SD) t, F, Duncan

Gender
Male

Female

303

243

2.44(1.04)

2.54( .88)
-1.148

300

242

3.73( .59)

3.66( .52)
1.404

School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280

265

2.44( .99)

2.52( .95)
-1.023

278

263

3.69( .58)

3.70( .54)
-.089

Family form

Intact  parent

Single parent

Granparent rising, etc.

451

50

42

2.48( .97)

2.46( .89)

2.50(1.09)

.020

448

51

40

3.71( .55)

3.65( .64)

3.61( .62)

.838

Region
Town

Rural

184

362

2.30( .94)

2.57( .97)
-3.160**

187

356

3.71( .59)

3.69( .54)
.428

** p<.01

았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라서도 인권피해인식(F=.020, 

p>.05)과 자아존중감은(F=.838, p>.05)은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인권피해인식

(t=-3.160, p<.01)은 차이를 보였으나 자아존중감(t=.428, 

p>.05)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 School victimization experience diff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in recent 
one year

School victimization experience in 

recent one year

Yes No Total

Gender

Male

Female

59(24.0)

49(23.9)

187(76.0)

156(76.1)

246(100.0)

205(100.0)

Tatal 108(23.9) 343(76.1) 451(100.0)

χ2 test χ2=0.000, p=.984

School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66(28.3)

42(19.4)

167(71.7)

175(80.6)

233(100.0)

217(100.0)

Tatal 108(24.0) 342(76.0) 450(100.0)

χ2 test χ2=4.958, p=.026

Family

form

Intact parent

Single parent

Grandparent 

rising, etc.

90(24.1)

7(17.9)

9(25.7)

284(75.9)

32(82.1)

26(74.3)

374(100.0)

39(100.0)

35(100.0)

Total 106(23.7) 342(76.3) 448(100.0)

χ2 test χ2=0.820, p=.664

Region

Town

Rural

33(21.7)

75(25.1)

119(78.3)

224(74.9)

152(100.0)

299(100.0)

Total 108(23.9) 343(76.1) 451(100.0)

χ2 test χ2=0.630, p=.428

* p<.05

3.2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상관분석 결과 <Table 3>과 같이 모든 변인 간에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인권피

해인식과 정적 상관관계(r=.151, p<.01)를 보이고 있고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간계(r=-.109, p<.05)를 보였

다. 또한 인권피해인식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

(r=-.324, p<.01)를 보였고 상관분석 결과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of main variables
1 2 3

1. School victimization experience 1

2.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151** 1

3. Self-esteem -.109* -.324** 1

Mean

(SD)

.19

(.40)

2.48

(.97)

3.69

(.58)

*p<.05. **p<.01. 

3.3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 

에서 인권피해인식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에서 인권

피해인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때,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가족형태, 학교급,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성적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4>와 [Fig. 1]에 제시하였다.

먼저 모델1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매개변인인 인

권피해인식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β

=.148, p<.001), 모델2에서도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종속

변인인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β=-.088, 

p<.05). 모델3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인권피해인식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인권피해인식이 자아존중감을 유

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β=-.181, p<.001), 2단계에서의 

자아존중감 표준화계수 값(β=-.088, p<.05)이 3단계에서 

감소하였고 유의성이 없었다(β=-.067, p>.05). 따라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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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self-esteem
Model 1 Model 2 Model 3

DV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ctimization
Self-esteem Self-esteem

B β SE B β SE B β SE

Control 

variables

Gender .076 .038 .081 -.058 -.049 .045 -.049 -.042 .044

Age .119* .199* .051 -.061* -.170* .028 -.057* -.159* .028

Family form -.050 -.035 .059 .001 .001 .033 .001 .002 .032

School level -.320 -.164 .166 .252** .215** .092 .242** .207** .091

School life 

satisfaction
-.314*** -.282*** .047 .287*** .431*** .026 .249*** .375*** .027

Academic 

achievement
-.090 -.078 .048 .105

***
.152

***
.027 .102

***
.148

***
.026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370*** .148*** .103 -.130* -.088* .056 -.100 -.067 .057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ctimization
-.108*** -.181*** .024

Constant 2.015
*

.798 3.305
***

.441 3.642
***

.438

R2 .128 .246 .278

F 11.055*** 24.836*** 25.211***

*p<.05. **p<.01. ***p<.001.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ctimizatio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148***
-.172***

-.088*

[Fig. 1] The relationship among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인권피해인식의 완전매개가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Z=-2.81, 

p<.01),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

었고 이러한 사실은 다른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3,20]. 

따라서 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에 따른 조치는 대상에 따

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였다. 

둘째, 인권피해인식은 읍·면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그에 따

른 낮은 삶의 질적 수준 때문으로[21], 낙후된 교육 환경 

즉,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 시설 및 인적 자원과의 관련

성이 매우 크다[22]. 이러한 불리한 조건은 낮은 교육수

준과 인권 문제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실제적 대책

이 필요하다.

셋째, 상관분석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인권피해인

식, 자아존중감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인권피해인식은 정적 상관관계, 학

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 따라서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높아진 인

권피해인식과 낮아진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넷째, 회귀분석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

의 관계에서 인권피해인식의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인권피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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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아존중감 손상과 직결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

폭력 피해로 자아존중감이 저하된 학생들은 인권인식 개

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학교폭력 근절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며 이

를 위해 꾸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23,24].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진 학교폭

력 예방 교육은 일회적이며 형식적인 수준이었고 학생들

의 참여 활동도 캠페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실효성

에 한계가 있었다[25]. 따라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폭력 

예방 프로그램 실행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

다.

한편, Zhang 등은[23] 폭력 예방 활동이 학생, 교사, 가

족, 지역사회 등 전 사회적 기반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질 

것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폭

력행위에 대한 교사의 분명한 태도와 신속한 개입은 학

생들의 행위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4,26]. 그러므

로 학교폭력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일차적 조치와 

예방적인 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끝으로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인권피해인식 

척도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인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인권의식 척도는 다수 개발되었으나

[27,28], 인권이 얼마나 침해받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

는 개발되지 않았다. 본 연구도 인권피해인식을 단일문

항으로 측정하였고 그러한 점에서 분명 연구에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만을 대

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현상을 보이

고 있으므로[6]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또한 필

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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